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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새 하늘과 새 땅 

1. 사실(Fact) 2. 의미(Meaning) 3. 적용(Application) 

l 새 하늘과 새 땅의 성격(21:1-8) 
①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신다 (21:4). 
②사망, 애통,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
없다 (21:4). 
③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생명수 
샘물을 값없이 주신다 (21:6) 

l 새 하늘과 새 땅은 성령의 위로와 
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
곳이다. 

l 하나님은 시작한 일을 끝까지 
책임지시는 분이다. 

l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
계시는 영원한 나라를 
바라보며 오늘도 신앙의 
경주를 힘있게 하고 있는가? 

l 새 예루살렘의 외형(21:9-17) 
①가로, 세로, 높이가 동일하여 네모가 
반듯하며 한쪽 길이가 만 이천 
스다디온(약2,400km, 1스다디온=192m) 
②핵심숫자는 12이다 (열두문, 열두천사, 
열두지파, 열두기초석, 열두사도), 

l 새 예루살렘은 성도가 살기에 
안전하고 완전히 적합한 곳이다. 

l 새 예루살렘에는 구속함을 받은 
영적 이스라엘만 들어갈 수 있다. 

l 나는 밧모섬에서 장차 
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 
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가? 

l 새 예루살렘의 재료(21:18-21) 
값비싼 보석(벽옥, 정금, 남보석, 옥수, 
녹보석, 홍마노, 홍보석, 황옥, 녹옥, 
담황옥, 비취옥, 청옥, 자수정, 진주) 

l 새 예루살렘은 견고, 존귀, 
순결한 곳이다.  

 

l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들 (21:22-27) 
①성전 
②해와 달, 밤 
③속된 것, 가증한 것, 거짓말 하는 자 
④저주(22:4) 

l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
되므로 

l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
양이 등불이 되므로 

l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
들어가게 되므로 

 

l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 (22:1-5) 
①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(22:1) 
②강 좌우에 생명나무(22:2) 
③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(22:3) 

l 새 예루살렘은 풍성한 생명을 
누리는 곳이다.  

l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며 
그와 영광스런 교제를 나누며, 
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곳이다 
(22:3-5) 

l 나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
영적 갈망이 있는가?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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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결론(22:6-21) 

1. 사실(Fact) 2. 의미(Meaning) 3. 적용(Application) 

l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
(22:7). 

l 하나님께 경배하라 (22:9). 
l 속히 오리니 네게 줄 상이 있어 

행한대로 갚아 준다 (22:12) 
l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

(22:14). 
l 예언의 말씀에 더하면 두루마기에 

기록된 재앙이 더하고, 제하여 버리면 
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서 
제하여 버리신다 (22:18-19). 

l 아멘.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(22:20) 
  

l 말씀을 읽는 자, 듣는 자, 지키는 
자가 복이 있다 (1:3) 

l 목표가 흔들리지 않게 하라. 
아무리 신비체험을 해도 사람이 
아니라 하나님만 경배하라.  

l 지금 자리에서 충성하라 
(고전15:58). 열심을 내어 사랑의 
공동체를 세우라 (히10:24-25). 
깨어 기도하며 선한 청지기 같이 
봉사하라 (벧전4:7-11). 열심히 
전도하라 (단12:3). 

l 보혈로 죄 씻기움을 받는 자가 
복이 있다.  

l 성경 외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.  
l 내 마음에, 우리 가운데, 이 땅에 

오시옵소서. 오셔서 우리를 
회복시켜 주시옵소서. 

l 나는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
생각하는가? 아니면 같이 
있다고 생각하는가? 

l 세상 끝이 어떤 사람에게는 
축제가 되고 어떤 
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
된다. 나에게는 어떤 날이 될 
것인가? 

l 속히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 
앞에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
사는가? 

l 나는 성경 말씀을 존중하며 
읽고, 듣고 순종하기에 
힘쓰는가? 

l 나는 마라나타가 나의 
기도요, 소망인가? 또 
그것이 초대교회처럼  
우리 교회의 인사가  
되기를 원하는가? 

 
 
 
 
 
 
 
 
 
 


